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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들어  있나

◆ 갈래별 경쟁률 중앙값 — 교과 9:1 · 학종 12.4:1 · 논술 36:1과 그 차이의 까닭

◆ 표면과 실질 — 결시·수능최저 미충족·중복 합격에서 빠지는 사람들

◆ 경쟁률이 움직이는 자리 셋 · 작년에 낮았던 곳은 올해 올라갑니다

◆ 800:1 같은 숫자의 정체 · 실시간 경쟁률을 보고 자리를 갈아 끼우면 안 되는 까닭

2026년 8월 기준 · 입시CUBE 표지 빼고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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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률 숫자에 속지 않는 법
표면과 실질

B이 자료는 무료입니다. 마음껏 나눠 주십시오.◆

법령과 학교가 발표한 요강만 정리했습니다. 예측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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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  ·  숫자부터

같은 숫자가 갈래마다 다른 뜻입니다

「경쟁률이 30:1이래요. 너무 높은 거 아닌가요?」

어느 갈래냐에 따라 답이 정반대입니다. 교과에서 30:1은 매우 높고, 논술에서 30:1은 평균보다 낮습니다.

경쟁률은 갈래를 건너 비교하면 안 되는 숫자입니다.

2027학년도 요강에 실린 전년도 경쟁률의 중앙값입니다.

갈래 경쟁률 중앙 30:1 은 여기서

학생부교과 9:1 매우 높은 편입니다

학생부종합 12.4:1 높은 편입니다

논술 36:1 평균보다 낮습니다

논술 중앙값이 교과의 네 배입니다. 논술이 네 배 어렵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논술에 더 많이 쓰기 때문입니다.

논술은 내신을 거의 안 보니 지원 자격이 사실상 열려 있습니다. 내신 1등급도 5등급도 같은 자리에 씁니다.

교과는 반대입니다. 내신으로 이미 걸러진 사람들만 씁니다. 될 만한 사람만 쓰니 지원자가 적고, 대신 그 안의

경쟁이 촘촘합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높다·낮다로 어렵다·쉽다를 말할 수 없습니다. 숫자가 세고 있는 것이 갈래마다 다릅니다.

출처: 2027학년도 수시 모집요강에 실린 전년도 경쟁률을 저희가 집계. 교과 2,410줄 · 학종 2,542줄 · 논술 916줄의 중앙값입니다.

입시CUBE · 무료  자료 경쟁률  숫자에  속지  않는  법

◆ 2 ◆ 다음 3 · 표면과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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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  ·  표면과  실질

지원자가 다 경쟁자는 아닙니다

표에 적힌 경쟁률은 「지원 인원 ÷ 모집 인원」입니다. 그런데 지원한 사람이 다 끝까지 겨루지 않습니다. 세

군데서 빠집니다.

어디서 누가 빠지나 얼마나

1 결시 — 대학별고사에 안 옵니다 논술에서 특히 큽니다

2 수능최저 미충족 — 넘지 못해 탈락합니다 최저가 높을수록 큽니다

3 중복 합격 — 붙어도 안 옵니다 충원율만큼입니다

2번이 가장 큽니다

논술은 73%가 수능최저를 겁니다. 그리고 논술 지원자에는 내신이 약해 수시 다른 문이 좁은 학생이 많이 섞입니다. 그

가운데 상당수가 최저를 못 넘깁니다.

그래서 표면 경쟁률이 높은 자리일수록 실질은 크게 내려갑니다. 특히 최저가 까다로운 자리가 그렇습니다. 최저를 확실히

넘길 수 있는 학생에게는 표면 경쟁률이 겁줄 이유가 못 됩니다.

3번도 만만치 않습니다

앞에서 보신 대로 교과의 충원율 중앙값이 122%입니다. 정원만큼 다시 도는 것이 보통이라는 뜻입니다. 즉 실제로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 수가 모집 인원의 두 배 가까이 됩니다. 경쟁률을 그대로 읽으면 이 부분을 놓칩니다.

출처: 2027학년도 수시 모집요강 및 어디가 전형결과 집계. 실질 경쟁률은 대학이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저희도 정확한 값을 모릅니다 —

여기서는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지만 말씀드립니다.

입시CUBE · 무료  자료 경쟁률  숫자에  속지  않는  법

◆ 3 ◆ 다음 4 · 언제 올라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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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3  ·  언제  올라가나

경쟁률이 움직이는 자리

경쟁률은 해마다 크게 흔들립니다. 흔들리는 까닭이 몇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Q. 작년에 낮았던 곳은 올해 올라갑니다

모두가 같은 자료를 봅니다. 「작년에 낮았네」를 본 사람이 몰립니다. 그래서 낮은 경쟁률은 스스로를 없앱니다.

거꾸로 작년에 유난히 높았던 곳은 올해 빠집니다. 경쟁률로 자리를 고르는 것이 잘 안 통하는 까닭입니다.

Q. 모집 인원이 줄면 올라갑니다

이건 가장 확실하게 예측되는 움직임입니다. 지원자가 그대로여도 나누는 수가 줄면 경쟁률은 올라갑니다.

요강에서 올해 모집 인원과 작년 인원을 나란히 보십시오. 여기서 크게 줄어든 자리는 작년 경쟁률을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Q. 고사일이 겹치면 내려갑니다

논술에서 특히 그렇습니다. 같은 날 시험을 치는 대학끼리는 서로 지원자를 나눠 갖습니다. 한 학생이 두 곳을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사일이 몰린 날의 대학은 경쟁률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이걸 노리는 것도 남들이 다 아는 이야기라

기대만큼 안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경쟁률로 유리한 자리를 찾는 일은 대체로 실패합니다. 모두가 같은 계산을 하기 때문입니다. 경쟁률은 고르는

자가 아니라 이해하는 자로 쓰십시오.

출처: 2027학년도 수시 모집요강 집계. 움직임에 대한 설명은 저희 판단입니다.

입시CUBE · 무료  자료 경쟁률  숫자에  속지  않는  법

◆ 4 ◆ 다음 5 · 그래서 무엇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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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4  ·  그래서  무엇을

읽는 차례와 점검표

경쟁률을 볼 때 순서가 있습니다.

차례 무엇을 왜

1 같은 갈래 안에서만 견줍니다 갈래를 건너면 뜻이 달라집니다

2 모집 인원을 함께 봅니다 인원이 줄면 올라갑니다

3 수능최저를 함께 봅니다 높을수록 실질이 내려갑니다

4 세 해를 봅니다 한 해는 튑니다

3번이 실전에서 가장 값집니다. 최저가 까다롭고 경쟁률이 높은 자리는, 최저를 확실히 넘기는 학생에게 보이는 것보다

열려 있습니다. 반대로 최저가 없고 경쟁률이 낮은 자리는 지원자가 다 끝까지 남아서 보이는 그대로가 실질입니다.

경쟁률을 볼 때 확인하실 여덟 가지

이 경쟁률이 어느 갈래 의 것인지 확인했는가

다른 갈래와 나란히 놓고 있지 않은가

올해 모집 인원 이 작년과 같은가

이 자리에 수능최저 가 걸려 있는가

그 최저를 내가 넘길 수 있는가

세 해 를 나란히 보았는가

작년에 유난히 낮지 않았는가

경쟁률로 지원 여부를 정하고 있지 않은가

마지막 항목을 특히 보십시오. 경쟁률이 낮아서 쓰는 원서는 대개 후회로 끝납니다. 남들도 같은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입시CUBE가 드리는 말씀

저희에게 손해가 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쟁률 낮은 곳을 찾아 드립니다」는 광고를 믿지 마십시오. 경쟁률은 원서 마감 뒤에야

정해집니다. 마감 전에 낮을 곳을 아는 사람은 없고, 안다고 해도 그 정보가 퍼지는 순간 낮지 않게 됩니다. 차라리 최저를 한 등급 올리는 데

힘을 쓰십시오. 그건 확실하게 문을 넓힙니다.

입시CUBE · 무료  자료 경쟁률  숫자에  속지  않는  법

◆ 5 ◆ 다음 6 ·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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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5  ·  자주  묻는  것

경쟁률에 대해 자주 하시는 질문

Q. 경쟁률 800:1 같은 곳은 뭔가요?

대개 모집 인원이 매우 적은 자리입니다. 한두 명을 뽑는 자리에 몇백 명이 쓰면 그런 숫자가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분모가 작으면 경쟁률이 불안정해진다는 점입니다. 1명 뽑는 자리는 지원자가 조금만 늘어도 경쟁률이 확

뜁니다. 이런 자리의 경쟁률은 해마다 크게 흔들려 참고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1명 뽑는 자리는 충원도 거의 안 돕니다. 앞에서 보신 대로 예비번호는 번호 ÷ 모집 인원으로 읽어야 하는데, 분모가

1이면 예비 1번도 충원율 100%가 필요합니다. 소수 모집은 표면 숫자보다 실제로 더 좁습니다.

Q. 경쟁률을 실시간으로 보고 마감 직전에 넣으면 유리한가요?

널리 쓰이는 방법이고, 그래서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많은 지원자가 마감 직전에 넣습니다. 그래서 마감 몇 시간 전의 숫자는 최종 경쟁률과 크게 다릅니다. 낮아 보이던 곳이

마지막에 몰리는 일이 흔합니다.

게다가 실시간 경쟁률을 보고 움직이는 사람들끼리 같은 자리로 몰립니다. 낮아 보이는 자리에 다 같이 들어가니

결과적으로 높아집니다.

저희가 권해 드리는 것은 이렇습니다. 쓸 자리는 미리 정해 두시고, 마감 직전 숫자는 순서를 바꾸는 데만 쓰십시오. 숫자를

보고 자리 자체를 갈아 끼우는 것은 위험합니다 — 급하게 고른 자리는 최저도 자격도 확인이 덜 됩니다.

한 줄로 남기면

경쟁률은 어려움의 크기가 아니라 사람이 몰린 정도입니다. 내가 그 안에서 끝까지 남는 사람인지를 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 자료는 2026년 8월 기준 요강에 실린 전년도 경쟁률과 공개 전형결과를 집계한 것입니다. 개별 대학·학과의 경쟁률은 싣지 않습니다. 실질

경쟁률은 대개 공개되지 않아 방향만 설명했습니다. 이 자료는 합격 여부나 가능성을 예측하지 않습니다.

입시CUBE · 무료  자료 경쟁률  숫자에  속지  않는  법

◆ 6 ◆


